
 “일본서기”에 따르면 에치젠의 미쿠니(후쿠이현)에서 맞이한 
게이타이 천황은 507 년 구즈하궁에서 즉위했다고 합니다.
 석등이 늘어선 참배길을 따라 걷다가 왼쪽으로 돌아 목조 기둥문을
지나면 배전 너머로 무로마치 시대에 복원된 잇켄샤 나가레즈쿠리(일본 
신사 건축양식의 하나) 의 노송나무 껍질 지붕 본전이 보입니다. 배전 
오른쪽에는 숲 안으로 들어가는 길 이 있는데, 이것이 기후네 신사로 가는 
참배길입니다. 막다른 곳의 오른쪽에 자연석 계단이 있습니다. 이 작은 언덕 
주변이 바로 게이타이 천황이 즉위했던 구즈하궁 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무 천황은 787 년에 나가오카쿄의 남쪽 교외 지역을 골라 
교사단을 짓고 부친 고닌 천황을 천신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이 
가타노 아마쓰카미노야시로의 기원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역인 만큼 오랜 옛날부터 원생림의 모습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내려오는 날이면 방문하는 
사람들을 아득한 고대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교덴이케 연못은 이곳에서 남쪽으로 도보 2 분 거리의 ‘시민노모리
(시민의 숲)’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달 구경 명소였던 이 연못은 매사냥 
후 매의 모습을 이 연못 수면에 비추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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